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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isaster reduc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afety awar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afety culture through questionnaires of 238 construction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survey was distributed online for 11 days from February 13, 2023 to February 24, 2023.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firs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emotional safety awarenes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safety culture,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safety awareness and safety cultur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job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safety culture and emotional safety 

awarenes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job stress on safety culture.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reduce job stress in the construction site, it is considered to be a positive aspect of this study to presen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by presenting research models through emotional safety awareness 

and safety culture,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help reduce job stress and conduct 

safety education in the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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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 건설근로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감성안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업 재해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지는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통계분석은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안전의식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감성 

안전인식과 안전문화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안전문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성안전인식은 직무스트레스가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키기 위한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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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를 통해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 것은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건설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건설현장의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감성안전인식, 안전문화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였다[1]. 이러한 사고는 안전의식, 안전문화에 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2].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41명, 제조 171명, 기타 132명 

순으로 발생하였다[1]. 이처럼 건설업 분야는 높은 산업재해율, 비정상적인 하도급 구조, 

과다한 근무시간 및 작업강도 등 고유의 특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건설업의 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건설업재해저감을 위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호겸의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속에서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을 보면 건설현장속에서 최적화된 안전활동을 수립하고 선정하여 현장 

구성원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4].”이철호의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 설계를 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정책적 안전 법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률과 재해율 낮추기에는 영향이 

없다고”제시하였다[5]. 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안전문화는 건설업의 재해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 안전문화수준 향상과 작업자 안전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감성안전이 

대두되고 있다. 감성안전은 모든 근로자와 관리자 스스로가 마음으로 안전의식을 

갖는다는 뜻으로 안전에 대한 강요, 통제가 아닌 근로자, 관리자들 스스로의 감성을 

이끌어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유도하고 정착하는 것이며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감성안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성안전이 안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6]. 

직무스트레스와 재해와 관련하여 김애리의 연구에서는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가진 

건설현장 근로자가 재해경험이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7]. 그리고 박용수, 박수용와 

이동형의 연구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건설재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가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8]. 그러나 이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소한섭, 오기택, 박종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인과관계내용만 

제시한 것으로[9] 연구모형을 제안하거나 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아직 건설업 현장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고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 작업자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감성안전인식이 있다. 감성안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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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안전행동을 적게 하여 사고가 많았고, 직무스트레스는 인지실패와 상호작용하여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즉 인지실패가 높은 경향의 사람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것이 안전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10]. 

그래서 감성안전인식을 통해 감성과 인지의 변화를 이끌어 직무스트레스를 통제하여 

재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에 대해 건설현장에 

관련 된 연구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서 접근한 선행연구에서 안전의식과 

철도안전문화(안전행동)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11]. 또한 감성안전인식을 매개로 

활용하는 것은 재해를 유발시키는 직무스트레스와 재해를 통해 영향을 받는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연구모형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아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감성안전인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건설업의 재해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직무스트레스, 감성안전인식와 안전문화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감성안전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이론적배경 

2.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은 

직무스트레스를 “직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2]. 장세진(2000)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과 산업현장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아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근로자에게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13]. 

또한, 정태현(2009)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다른 스트레스와 차이가 있고, 그 내용구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험한 작업조건, 환경, 복잡한 직무내용, 업무의 과중 및 과소, 직장 내 관계갈등, 

복잡한 직무내용, 업무의 과중 및 과소, 역할의 모호성, 직무의 불안정, 조직문화, 

보상체계의 불합리, 가족과 직장 속에서 부조화와 갈등으로 인해 느끼는 압박감, 긴장감, 

불편함, 갈등 등이라고 정의하였다[14]. 

김애리(2012)의 연구에서 근로자의 직장스트레스가 생활에서 받는 다른 스트레스보다 

건강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근로자 자신, 그의 

가족, 그가 속하는 조직 나아가 사회가 겪게 되는 문제가 많아지게 된다고 보았다[15]. 

따라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직무스트레스란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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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역량이나 자원, 요구(바램)가 다를 때 근로자 개인에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감성안전인식 

감성안전의 정의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감성안전은 모든 

근로자와 관리자 스스로가 마음으로 안전의식을 갖는다는 뜻으로 안전에 대한 강요, 

통제가 아닌 근로자, 관리자들 스스로의 감성을 이끌어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유도하고 

정착하는 것이며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감성안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성안전이 안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6]. 

감성안전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며 작은 관심에도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감동을 줄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근로자 및 

관리자들은 신뢰와 애정으로 현장에서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돌아보게 되며 이런 

관심으로 부터의 신뢰와 애정이 결국 감성안전의 핵심인 셈이다[16]. 

근로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느끼도록 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자발적 준수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성안전이다[17].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EI)은 실제로 Salovey & Mayer에 의해 1990년에 감정지능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져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으며, 감성지능이란 타인과 자신의 감정과 정서 점검 및 감정과 

정서의 차이를 구별하며 생각과 행동을 안내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 

사회적 지능이라고 묘사하였다. 즉 정서가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자신의 감성에 

대한 이해 능력, 스스로 감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으로 

정의하였다[18].  Goleman(1995)에 의하면 감성지능을 좌절 상황에서 개인을 동기화하고 

자신을 지키며 충동 통제와 만족 지연을 가능케 하며 타인에게 공감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19]. 

따라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감성안전인식이란 건설현장 구성원의 감정, 

마음을 터치하거나 건드려서 자기 스스로가 재해나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 식 또는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 안전문화 

안전문화의 정의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Cox & Cox 

(1991)에 따르면 안전문화는 안전과 관련되어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 믿음, 인지 및 

가치라고 정의하였고[20], Eiff(1999)에 따르면 안전문화는 각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위치와 무관하게 조직 내에서 과실방지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에 의해 지원받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21]. 그리고 Helmreich & Merritt(1998)에 

의하면 안전문화란 집단내의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며 모든 성원들이 집단의 안전규범을 기꺼이 지지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다른 

성원들을 지원하는 공유된 이해라고 정의하고 있다[22]. Mearns, Filn, Gordon & 

Fleming(1998)에 따르면 안전문화란 특정한 집단의 성원들이 위험 및 안전과 관련해 

공유하는 태도, 가치, 규범 및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23], Minerals Council of 

Australia(1999)의 의하며 안전문화란 경영자, 감독부서, 경영체계 및 조직의 인식과 

관련되어 기업 내에서 제기되는 공식적 안전문제와 관계된다고 보았다[24].  

Cooper(2000)의 의하면 안전문화란 조직의 지속적인 보건 및 안전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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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의 하위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25].  

따라서 여러 학자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안전문화를 건설참여자 전원이 수평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인식이라는 가치와 믿음을 가지려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4 선행연구 

2.4.1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안전인식간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안전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안전인식간의 

관계를 직접적인 연구된 결과가 부재하지만 이와유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안전행동을 적게 하여 사고가 많았고, 직무스트레스는 

인지실패와 상호작용하여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즉 인지실패가 

높은 경향의 사람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것이 안전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서상태가 의사결정과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스트레스가 인지과정에서 지름길 사용을 권장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작용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6].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철도근무자의 안전의식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작업자의 안전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11]. 또 다른 직업군인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불안, 긴장, 분노, 과민, 짜증 등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증가로 

교직원의 부정적 정서는 아동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27]. 자활사업 

참여 근로자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긍정적 지각과 우울이 자활의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해 건설현장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감정안전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2.4.2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간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웅, 김형렬(2008)은 서울 지하철 소속 

기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전국 근로자의 평균값이 포함된 4분위 

점수와 비교한 결과, 8개의 직무스트레스 영역 중에 4개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관계갈등 영역이었고 그 외에 물리적 환경, 

직무자율성, 조직체계 등의 스트레스 영역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체계에서의 관계갈등, 만족하지 못한 근무환경, 불규칙한 

근무시간, 직무자율성 결여, 사상사고로 인한 정신적 문제의 가능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29].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는 건설업에서 

안전문화가 결여된 결과로 예측되어진다.  

 

2.4.3 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간의 관계 

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전의식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이며, 

이러한 의지의 발로가 곧 안전규칙의 존중이다. 재해의 원인중 인적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의식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11]. 따라서 안전교육은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실천할 의욕을 환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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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지식의 측면인지, 가치판단의 것인지 또는 의지(意志)의 

측면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안전 문화는 사업자나 개인이 작업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의 하나로써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직장생화의 질, 종업원의 건강 등 

기업문화란 각각의 다른 가치, 신념들이 모여서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건설업이 아닌 타직업군의 안전의식과 철도안전문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안전의식과 철도안전문화(안전행동)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건설현장 종사자의 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현장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회수하여 잘못 기입한 12명을 제외한 238명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은 비확률적인 표집방법인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배포기간 및 

회수 기간은 2023년 2월 13일~2월 24일 11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졌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직무스트레스가 감성안전인식을 경로하여 

안전문화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Fig.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3 측정도구 

3.3.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30]. 단축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설문지는 총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척도는 5점리커트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a는 .449이다. 신뢰도가 .60보다 낮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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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제거시 방법을 활용하여 5번에 걸쳐 신뢰도가 낮은 5문항을 삭제 시켰다.이 19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a는 .685이다.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아지면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요구 사항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역량이나 자원, 요구(바램)가 다를 때 근로자 개인에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3.2 감성안전인식 

감성안전인식척도는 신승하가 개발한 척도로서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성, 감사하기), 대인관계능력.1(소통능력,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2(자아확장성), 위험감수성(민감, 둔감), 위험감행성(회피, 감행), 

감성지수(안전행동 - 안전준수, 안전습관), 감성지수(불안전행동 - 위반, 실수)로 구성되어 

8개 하위 영역 총 81문항이다[6].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a는 .983이다. 감성안전인식의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신의 정서가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자신의 감성에 대한 이해 능력, 스스로 

감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3.3 안전문화 

안전문화 척도는 김연건이가 선행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것을 본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31]. 여기서 안전문화는 건설참여자 전원이 수평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인식과 

믿음을 가지려는 태도를 의미하고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장비 착용문화, 

안전교육태도, 안전교육에 대한 긍정인식, 안전에 대한 운명론, 경영자 안전문화, 

사고인식수준, 건설 작업 참여자의 안전문화 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a는 .760이다.  

 

3.4 연구절차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SPSS 21.0(ver.) for Windows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척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뢰도분석,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연구문제2의 해결을 위해 Baron & Kenny의 매개회귀분석 및 소벨테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32]. Baron & Kenny의매개회귀분석방법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32].   

4. 연구결과 

4.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208명(87.4%)이고 여자는 30명(12.6%)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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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인특성의 결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Result 

구분 N P(%) 

성별 
남자 208 87.4 

여자 30 12.6 

계 238 100.0 

 

4.2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과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안전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6, p<.05).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성안전인식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64, p<.01).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안전문화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 간의 상관관게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96, p<.01). 이는 감성안전인식이 높을수록 

안전문화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Variables 

Division Job Stress Emotional Safety Awareness Safety Culture 

Job Stress 1   

Emotional Safety Awareness -.273** 1  

Safety Culture -.334** .396** 1 

*p<.05, **p<.01 

 

4.3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감성안전인식의 매개효과 

건설현장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감성안전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직문화가 

역할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Step1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감성안전인식 

역할에(F=9.13, p<.01)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무스트레스가 안전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Step2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안전문화(F=14.65, p<.001)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Step3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감성안전인식을 매개로 안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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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성안전인식은 직무스트레스가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감성안전인식의 매개효과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afety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afety Culture 

Division 

Step1 Step2 Step3 

Emotional Safety 

Awareness 
Safety Culture Safety Culture 

Constant 4.48*** 5.19** 3..23*** 

Job Stress -.31** -.55*** -.36** 

Emotional Safety Awareness   .40*** 

R2 .07 .11 .20 

F 9.31** 14.65*** 16.08*** 

*p<.05, **p<.0,1 ***p<.001 

 

4.4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간의 관계에서 감성안전인식의 소벨검정 

직무스트레스가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감성안전인식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성안전인식이 매개효과가 있었다(z=2.20, p<.05). 직무스트레스가 

감성안전인식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성안전인식이 안전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안전문화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7(B=-.36x.49=-

0.17)이다.  

 

[표 4]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간의 관계에서 감성안전인식의 소벨검정 

[Table 4] Sobel Test of Emotional Safety Percep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afety 

Culture  

Division B SE z p 

Job Stress → Emotional Safety Awareness -.36  .12 
2.20 

 
.028 Emotional Safety Awareness → 

 Safety Culture 
.49  .11  

 

5. 논의 및 제언 

5.1 논의 

본 연구는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감성안전인식을 매개로 

안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건설현장 기업의 질과 연계되는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afety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struction Workers' Job Stress and 
Safety Culture 

460  Copyright ⓒ 2023 KCTRS 

안전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안전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원영(2006)[10]의 

연구결과, Hockey, Clough & Maule(1996)[22]의 연구결과와 상황은 다르지만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요구 사항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역량이나 자원, 요구(바램)가 다를 때 근로자 

개인에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정도가 낮아질수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신의 정서가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자신의 감성에 대한 이해 능력, 

스스로 감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맥을 같이 한다.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남웅, 김형렬(2008)[26]의 연구결과와 상황이 다른 것이지만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요구 사항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역량이나 자원, 요구(바램)가 다를 때 근로자 

개인에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정도가 낮아질수록 건설참여자 전원이 

수평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인식과 믿음을 가지려는 태도가 높아지는 의미의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준태, 

권영국(2017)[11]의 연구결과와 상황은 다르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신의 

정서가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자신의 감성에 대한 이해 능력, 스스로 감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 정도가 높아질수록 건설참여자 

전원이 수평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인식과 믿음을 가지려는 태도가 높아지는 맥을 같이 

한다.  

둘째,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감성안전인식을 매개로 안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안전문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성안전인식은 직무스트레스가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남웅, 김형렬(2008)[26]의 연구결과와 상황이 다른 것이지만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요구 사항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역량이나 자원, 요구(바램)가 다를 

때 근로자 개인에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정도가 낮아질수록 

건설참여자 전원이 수평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인식과 믿음을 가지려는 태도가 높아지는 

의미의 맥을 같이 하고, 또 다른 선행연구인 상황은 다르지만 안전의식과 

철도안전문화(안전행동)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11]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성안전인식은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낮추어 안전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아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을 가진다.  

 

5.2 제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문화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종사자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감성안전교육과 근로자에게 휴식공간(편의시설) 등의 복지시설 수준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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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특히 감성안전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자와 근로간의 소통(대화)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거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와 

관리자 스스로가 마음으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에 대한 강요, 통제가 아닌 근로자, 

관리자들 스스로의 감성을 이끌어내(대화, 편의시설 제공 등)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유도하는 감성안전인식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고, 직무스트레스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며, 따라서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조직효과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매개효과, 조절효과, 매개된 조절효과 등 인과관계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건설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키기 위한 대안으로 감성안전인식과 

안전문화를 통해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 것은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건설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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